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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9년 9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9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9. 9. 19. (목) 담당부서 투자유치과

담당과장 김재준 과장(044-203-4080) 담 당 자 문성용 사무관(044-203-4089)

산업부,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 안정성 확보 위해

독일기업 투자유치 본격 시동!

- 9.19~20, 프랑크푸르트에서 반도체･화학소재 기업 등 투자유치활동 진행 -

1. 독일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투자유치활동 개요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9.19(목)~20(금), 글로벌 소재·부품·장비

강국인 독일(프랑크푸르트)에서 코트라·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와

함께 투자유치활동*을 전개함

* 대표단 :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, 장상현 코트라 Invest Korea 대표 등

 【정부가 독일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의 국내투자유치에 나서게 된 배경】

◆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정부는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 안정성을 

확보하기 위하여, 해당 산업별로 국산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, 필요할 경우 

해외 첨단기업 대상으로 M&A와 투자유치도 병행하여 진행

◆ 독일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에서 일본 못지않은 경쟁력을 보유한 세계적인

소재·부품 强國임을 고려하여, 독일 첨단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에 
우선 나섬  〔소재·부품 세계시장 점유율(’17년 기준) : 독일 9.3%, 일본 5.8%〕

ㅇ 금번 독일 투자유치활동은 동 기간중 개최된 ‘프랑크푸르트 모터쇼’에

첨단 소재·부품·장비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,

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협의하는

방식으로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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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독일 투자유치활동 주요 내용

ㅇ 금번 IR에는 주로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화학소재, 미래자동차 분야의

독일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들이 참석하여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

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

【IR 참석 주요기업】

분 야 기업명

반도체
·

디스플레이

머크(포토레지스트·액정소재, 독일), 헤레우스(반도체와이어·액정소재, 독일), 

실트로닉(반도체웨이퍼, 독일)

화학소재
바스프(기능성플라스틱, 독일), 솔베이(기능성플라스틱·화학첨가제, 벨기에), 

랑세스(액정증착소재·기능성플라스틱, 독일)

미래형자동차 
BMW(전기차·자율차, 독일), 다임러(전기차·자율차, 독일), 

브로제(차량용 모터, 독일), 엠카(금속부품·보안장치, 독일)

➀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(9.19 오전, 슈타이겐베르거 호텔)

□ 산업부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독일기업인들에게

최근 고부가가치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對韓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

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 유망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함

【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한국-독일 양국간 투자협력 유망 분야】

❶ (반도체)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 경쟁력, 세계적인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

역량과 독일기업의 반도체 소재·장비 기술이 결합하여 미래 시장 선도

❷ (미래형 자동차)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한국기업과 오랜 업력과 기술

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소재·부

품기업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

❸ (제조공정 혁신)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양국 기업간 기술, 인력, 

S/W, 기계부품·장비까지 전방위적인 투자협력을 통해 제조업 업그레이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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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독일 반도체소재기업 헤레우스(Heraeus)의

베른트 슈텡어(Bernd Stenger) 사장은

“ 한국은 ①우수한 인력과 IT 인프라 등 혁신역량, ②대규모 생산시설

운영 경험, ③전방산업 경쟁력 등을 보유한 매력적인 투자처인 만큼,

향후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투자를 적극 고려할 계획”임을 밝히고,

“ 특히 독일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입장에서는 ▲최대고객이라고 할 수

있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 분야 글로벌 수요업체들이 한국에

多數 있다는 점과, ▲최근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

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관심을 끄는 투자요인”이라고 언급함

ㅇ 이에 대해,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독일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

관심과 의향에 감사를 표명하고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외국인투자에

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설명함

➁ 개별기업 협의

□ 산업부는 구체적인 한국 투자 계획을 마련중인 3개사와는 별도의 1:1

개별 협의를 진행함

ㅇ 해당 기업들은 한국의 안정적인 투자환경,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

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협의함

【개별기업별 주요 협의사항】

❶ (A사) 기능성 플라스틱 분야 증액투자 계획 협의

❷ (B사) LCD 소재·부품 관련 투자계획 공유 및 한국의 인센티브 협의

❸ (C사) 태양광 모듈용 셀 생산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계획 협의

□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1:1

전담관을 지정, 밀착 관리하는 등 계획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

지원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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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향후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유치활동 계획

□ 산업부는 금번 독일 IR을 시작으로 미국(11월), 영국(20.上)에서도 소재·

부품·장비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진행할 예정이며, 아울러 지자체*·

코트라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할 예정임

* 경기도(EU지역 반도체 소재·부품 투자유치 IR, 10월) 예정,

충북도(미국 실리콘밸리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유치 IR, 11월),

ㅇ 또한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국내·외 기업의 협력 프로그램*과 같은

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임

* 글로벌 화학소재기업(바스프, 다우케미칼, 아케마)과 국내기업간 협력의 일환으로
지분투자, JV설립, 공동 R&D 등을 지원하는 GAPS(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)

Day 행사 개최 예정(’19.10.23)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투자유치과 문성용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